
 
 
 
보도자료 
 
 

ASEAN+3 지역 경제는 내수 경기 회복 및 수출 성장세 확대에 

힘입어 금년중 5.4% 성장할 전망 
 

역내 회원국들은 연계성 제고와 서비스 부문 성장 활성화 및 숙련 노동력 개발에 

집중해야 

 

2018 년 5 월 3 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ASEAN+3 지역 경제는 

우호적인 글로벌 경제 여건에 힘입어, 인플레이션 안정과 함께 내수 및 수출 경기가 탄력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AMRO 는 지난해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역내 거시경제 감시보고서인 ‘ASEAN+3 지역 

경제전망(AREO,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을 통해 ASEAN 10 개국과 

한국･중국 (홍콩 포함)･일본의 경제전망 및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였음. 아울러 금번 호는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회복력과 성장(Resilience and Growth in a Changing World)’이라는 

제목의 테마 연구 분석도 함께 수록하였음.  

 

AMRO 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Hoe Ee Khor 박사는 “대외 수요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ASEAN+3 지역은 금년과 내년에 각각 5.4%와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역내 

회원국들은 경제 성장 목표보다 금융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동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의 탄력적 회복세와 수출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내 

회원국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예상보다 빠른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과 글로벌 무역 

긴장 확대라는 두 가지 단기 리스크에 직면해 있음. 만일 상기 리스크가 가시화할 경우 

역내 자본유출, 차입비용 상승, 무역투자 흐름 감소 등의 파급효과(spillovers)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한편, 수출 수요 확대로 인해 역내 회원국들의 잠재적 대외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 

구축(buffers)이 가능해졌고, 최근 몇 년 간 회원국들의 환율이 보다 신축적으로 움직이면서 

더욱 효과적인 ‘충격 흡수재’ 역할으로 해 온 것으로 평가. 

 

아울러 회원국들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향후 글로벌 금융여건 긴축 심화에 대비, 

통화정책을 위시한 지속적인 정책 여력 구축의 필요성 제시. 더불어 경제 성장 지원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정책이 금융안정성 

보호(safeguard)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기술과 무역 그리고 생산네트워크 분야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ASEAN+3 회원국들의 회복력과 경제 성장 유지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음. 이처럼 

강력한 변화의 바람은 지난 수십 년간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을 위한  제조업(manufacturing for exports)’ 성장 전략을 시험대에 올려 놓음.  

 

기술 발달은 과거 노동집약적이었던 제조업의 무게 중심을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옮겨놓았고 이에 따라 인력 고용이 감소되면서 기술이 ‘양날의 칼’로 작용한 것으로 증명됨.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의 구조적 변화로 중간재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됨. 하지만 기술은 경제 성장과 고용의 잠재적 신동력으로서 서비스 부문의 

부상을 촉진시켰음.  

 

동 보고서는 역내 회원국들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점증하는 역내 

최종 수요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의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력 개선을 

위해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회원국들의 역내 연계성(connectivity)및 통합 강화를 권고함. 

각 회원국들은 서비스 부문을 비롯한 복수의 성장 동력 개발을 통해 회복력 구축을 

도모해야 함. 

 

Khor 박사는 “ASEAN+3 지역 내 풍부한 자원과 발전 다양성은 이 지역의 힘의 원천”이라고 

지적하고, “역내 회원국들은 무역 증진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역내 연계성 향상, 

서비스 부문 성장 촉진, 그리고 노동력 업스킬과 이민 및 교육을 통한 숙련 노동력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AMRO 소개: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 10 개국 및 한국･중국(홍콩 포함)･일본으로 구성된 ASEAN+3 지역의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국제금융기구로서 AMRO 의 주요 책무로는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실행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함 

 

 

추가정보를 위한 연락처 안내: 

Huong Lan Vu (Ms.) 

Public Relations Officer, AMRO 

Email: vu.lanhuong@amro-asia.org 

Mobile: +65 88763598, DID: +65 63239885 

Website: www.amro-asia.org 

LinkedIn: https://www.linkedin.com/company/amro-asia/ 

 

--- 

주의(Disclaimer): 본 한국어 버전은 영어 원본(http://www.amro-asia.org/the-asean3-region-

grows-at-5-4-supported-by-resilient-domestic-demand-and-stronger-export-growth)의 번역본임. 

정확한 번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만일 영어 원본과 번역본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어 원본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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